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자료 제작’ 활동 안내

Ⅰ ‘쉬운자료 제작’의 원칙

 ❍ ‘쉬운자료’는 읽는 사람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 독자층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당사자들이며, 쉬운자료 제작 시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반드시 함께 참여합니다. 

 ❍ ‘쉬운자료’는 주 독자층인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생활 언어로 만들며, 이해를 돕는 분명하고 쉬운 그림과 

디자인을 가미해 완성합니다. 

Ⅱ ‘쉬운자료 제작’ 왜 하려고 하나요?

 ❍ 전국의 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례관리 서비스란? ]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당사자와 주변인들의 기능을 향상시켜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스스로 획득하며,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입니다.

 ❍ 그러나 상기와 같이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서비스대상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그들의 언어적·비언어적 소통 방식을 기반

으로 정보를 쉽게 변환시켜 전달하고자 합니다.  

Ⅲ ‘쉬운자료’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제작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정보를 발달장애인에게 

친숙하고 쉬운 말로 

바꾼다.

내용의 이해를 돕는 

삽화를 만든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감수를 받아 전체 

디자인을 수정한다.

인쇄를 한다.

 ❍ ‘쉬운자료’ 예시

수정 전

➪

수정 후

천둥, 번개가 칠 때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 자료출처 : 서울시 읽기 쉬운자료 개발센터 ‘알다’



Ⅳ 재능기부봉사활동 참여자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 읽기 쉽도록 변환한 글의 문장이나 문단의 내용에 맞는 삽화를 제작하는 활동을 합니다. 

 ❍ 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찾아 이런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삽화를 구상한 후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진행합니다. 

 ❍ 삽화는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특별한 대상이나 상황으로 삽화를 구

성하게 되면 독자(발달장애인)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글보다 삽화로 먼저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제작되어야 합니다. 

 ❍ 1차적으로 삽화 제작이 끝나면, 쉬운 글과 삽화를 더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감수를 받습니다. 감수 과정에

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삽화만으로도 핵심 내용이 유추가 되는지, 글과 삽화의 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 감수 

받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받아 최종 수정을 진행합니

다. 

Ⅴ 완성된 ‘쉬운자료’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①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

    금번 제작할 쉬운자료는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례관리 서비스를 필요로 하

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배포 됩니다.

 ② 지역사회 행사현장

    본 복지관에서는 각종 지역사회 행사에 참가해 체험부스를 운영합니다. 이때 상담 서비스도 진행하게 되는데, 

제작한 ‘쉬운자료’ 리플렛을 활용해 상담이 진행됩니다. 

 ③ 행정관서(행정복지센터)

    잠재적 복지관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률을 높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안내데스크에 비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